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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미 여  간 사  계능 , 직 아개   망감  도  상 계  하고, 상

 망감에 향  미 는 들  악하  한 것 다. 료수집  도시 6개 합병원에  하는 미 여  간

사 219  상  2012  8월 17  2012  9월 14 지 실시 었다. 료  SPSS Windows 25.0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용하

다. 연 결과 상   특 에 라 계, 직 아개 , 그리고 망감  수는 차 가 었다. 연

상  계, 직 아개 , 그리고 망감 간에는 한 상 계가 었다(r=.26-.45, p<.001). 연 상  

 특 , 계, 그리고 직 아개  망감에 한  26.4%  나타났다. 본 연  결과는 간

사  계  직 아개 과 함께 망감  향상시키  한 프 그램 개 에 용  수 다.  

주 어 : 간 사, 계, 아개 , 망감, 미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interpersonal relations,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hope 

in single female nurses. A surve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with 219 nurses who 

work in one of six general hospitals in the large citi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17, 2012 

to September 14, 2012.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ith using SPSS Windows 25.0.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nterpersonal relations,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hope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Participants’ interpersonal relations,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hope 

were all foun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r=.26-.45, p<.001).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interpersonal relations,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explained 26.4% of variance in 

hope levels. Findings from this study should be useful in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promote 

participants’ hope with interpersonal relations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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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연  필

망감  다차원 고 역동  개  미래에 

한 람 나 내  동 에  신 에 지 

삶  에  향  미 는 한 심리  

다[1,2]. ,  사고체계  하는 심리  

 망감   사람  낮  사람보다 고, 

사  능 도 게 지각한다[3,4]. Snyder [5]는  

해 망 수   사람들  목 달 에 한 

신  가능  믿  공에  가능  고, 

  상태  지하는  망수  낮  

사람   다하지 않  신  목 에 도달하지 

못할 것  하 ,   상태  보 다고 

하 다. 간 학계에 도 망  간  어 니  

Nightingale [6]에  간 철학  Parse [7]에 

지 한 간  본질  언 어 , 늘날

지도  간  핵심   다루어지고 다. 

망  주  능  안  감 시키거나 스트 스에 

처하는 능  진시키는 것  건강 지에 도움  

 수 고  복  도우 [8], 간 사가 직업  

숙  루어 가는 도 필 한 다. 

 과 마찬가지  간 사도 생  한 달

에 직  내에  다  사람들과 상 용  하  한 간

 해 간다. 간 사는 직 동  통해 상

가  건강상태에 도  도 야 하는   과

에 다양한 계  경험하게 다. 행연 에 하  

 간 사는 역할수행 과 에 다양한 료 나 

상사  동료  갈등  경험하고 [9,10], 사 생  

보단계에 경험하게 는 러한 계  어 움  

직 생  에  향  미 고 직 아개

 달  해할 수 다. 실  여러 연 에  계

 어 움  간 사  직  스트 스  고, 직  

한  다고 하 [10,11], 간 직에 해 

감과  태도  하게 하는 것  나타났

다[12]. 욱  간 사들  다  직에 비해 가

 신  미지   생각하지 않고, 신  

지 못하는 것  나타나[13] 보단계   

계 경험  간 직 달에 심각한 가  

수  짐 하게 한다. 간 사는 간  통해 

에게 양질  간  공하고 들   료과

 책 야하는 료 직  간 에 한 신

나 태도  직 아개  한 간 사  질  

다. 간 사  직 아개   직업  

신  업 에 해 가지고 는 스스  느낌과 견해  

주  1-3 차 사  간에 다[14,15]. 행연

에 하  간 사  직 아개  직 도  역상

계가 고[16], 직 아개   간 사는 스

스 에 해 고 해결  원  하는 것  

나타났다[14,17]. 라  직 아개  달에 한 

시  3 차 하  간 사  상  다양한 연 가 

루어질 필 가 다[9]. 

간 사가 직 간 업   수행하  해

는 많  시간과 비용  므  병원 직 내에  간

 리  하는 것  필 하고, 는 간 비스  

질  향상시킬 수 는 안 도 하다[11]. 특  타

 고 수용 는 계 에  직 아개

 달 므 [12], 계 경험  통해  

아개  도  도 야 한다. 그리고 망감  간

사  숙  돕고  계 경험에 한 강한 

동  공하므 [4,18], 보 간 사 시  지

 직  룰 수 도  들  망 도  

망에 향  미 는 들  악할 필 가 다. 

는 미 여  경우 여 에 비해 계  

수  고 직 아개  낮았 [12], 망감도 

낮았다는 행연  결과에 비 어 볼  한 연 라 

생각 다[18]. 실  우리나라 간 사  97.7%가 여  간

사 [19,20] 들  사 후 1-3 에 해당하는 미

 보간 사  직  가  았 [20,21], 간

 상  계   망 다[20]. 에 본 연

는 병원 간   보시   차지하는 미

여  간 사  상  계능 , 직 아개

, 그리고 망감에 해 하고, 망감에 향  미

는 들  악함  간 사 개 에 필 한 

료 마 에 여하고  본 연  실시하 다.  

1.2 연  목  

본 연  목  미 여  간 사  계능 , 

직 아개   망감  도  상 계  하고, 

상  망감에 향  미 는 들  악하는 것 다.

2.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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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  계

본 연 는 미 여  간 사  계능 , 직 아

개   망감에 해 사하고 망감에 향  미 는 

들  악하는 차 에 한 술  상 계연 다.

2.2 연  상

도시 6개 합병원에   (accidental 

sampling)한 근 경  3  하  간 사 245  상  

실시 었 연 [9]  원 료에  본 연 목 에 맞게 

거나 남 간 사  한 219  료  하여 차

 실시하 다. 원 료는 G*Power 3.1.3 program  용하

여 수  .05, 검  95%, 과크  .5   하

   본 수가 210 었 나 탈락  고 하여  

250  지  하 고 수  248  답  누락

 지 3  하고  245  상 었다.  

2.3 연  도

본 연  도 는  특 (연 , , 상경 , 

체 경     경험, 근 건, 망  

여 , 동료 계에 한 만 도, 근 에 한 만

도, 직경험, 향후 1  내 직계 ) 10 항, 계 

18 항[22], 직 아개  27 항[14], 망감 15 항

[2]   70 항   가보고식 지 다. 

2.3.1 계능

계능  개  각하고 는 사  지지 

도[22] 본 연 에 는 간 사  계능  

Guerney [22]가 개 한 계변 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RCS])  Moon [23]  안한 것   

Chang [24]  수   보 한 도  용하 다.  도

는 ‘  그 지 않다’(=1 )에  ‘매우 그 다’(=5 )  5

 Likert  척도   18 항  항평  는 1-5

 수가 수  계능  원만하다고 본다. 

Chang [24]  연 에  신뢰도는 Cronbach's α값 .89

고, 본 연 에 는 .83 다.

2.3.2 직 아개  

직 아개  직에 한 신  지각  

직 간 사  신  수행한 업 에 해 갖는 느낌

과 견해  도  미한다[14]. 본 연 에 는 Arthur 

[14]가 개 한 간 직 아개  도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 Instrument [PSCNI])  Song과 

Noh [15]가 한한 도  용하 다.  도 는 ‘  그

지 않다’(=1 )에  ‘매우 그 다’(=4 )  4  Likert  척도

 27 항  항평  는 1-4  수가 수  

직 아개   미한다.  도  개 당시 신

뢰도는 Cronbach's α값 .85 고, 본 연 에 는 .83 었다.

2.3.3 망감

망  미래에 한 람  개  다 역   역

동  개  포함하고 다[2]. 본 연 에 는 간 사

 미래에 한 람  Nowotny [2]가 개 한 망척

도  Choi [25]가 역하고, Kim [26]  수   보

한 도  용하 다.  도 는 ‘  그 지 않다’(=1

)에  ‘매우 그 다’(=4 )  4  Likert  척도   

15 항  항평  는 1-4  수가 수  

간 사  미래에 한 람  망 감   것  

미한다. Krim [26]  연 에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 .88 었고, 본 연 에 는 .72 다.

2.4 료수집

본 연 는 G 학   생 리 심 원  승

(GIRB-G-12-Y-0019)과 해당병원 간  허락 하에 

2012  8월 17  2012  9월 14 지 수집  연

료  용하 , 연 상 는 합병원에  근

하는 상경  3  하  미 여  간 사  연  참

여에 동 한  상  하 다. 원 료는 답 가 

질 지에 직하게 답하도  상  리 가 근 하지 

않는 시간에 수집 었 , 직  지  고 답

하게 한 후 연 가  수하여  지 도  

하 다. 지 답에  시간  약 20 도 다. 

2.5 료  

료  SPSS 25.0  용하여 연 상   

특  빈도  , 계능 , 직 아개 , 그

리고 망감  도는 술통계  실시하 다.  

특 에  계능 , 직 아개 ,  망감  

차 는 독립 본 t-검 과 원  산  용 었

, 사후검  Scheffe's test  실시하 다. 계능

, 직 아개 ,  망감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하고, 마지막  연 변수

가 망감에 미 는 향  악하  해 계  귀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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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결과

3.1 상   특

본 연 상 는 경  3  하  미 여  간 사 219

  특  다 과 같다. 나 는 평균 24.07(±2.06)

, 23-24 가 47.9%  많았고, 는 는 경우

(46.1%)보다 없는 경우(53.9%)가  많았다. 상경  평

균 1.66(±0.98)  2-3  43.8% 고, 체경   

  경험  없는 경우가 79.0%  었 , 근

건  규직 66.2%, 비 규직33.8% 다.  근 병동

 원한 경우(42.0%)보다 원하지 않  경우(58.0%)가  

많았다. 동료 계에 한 만 도는 만 (3.7%)보다

Variables Categories n(%)
Interpersonal relations Professional Self-concept Hope

Mean±SD Mean±SD Mean±SD

Subjects Total 219(100.0) 3.39±0.35 2.54±0.28 2.69±0.30

Age (years)

〈 23a 43(19.6) 3.42±0.34 2.52±0.32 2.68±0.30

〈 25b 105(47.9) 3.38±0.35 2.55±0.28 2.70±0.32

≥ 25c 71(32.4) 3.38±0.37 2.53±0.24 2.66±0.27

t/F(p) .20(.819) .27(.765) .40(.673)

Religion

YES 101(46.1) 3.43±0.37 2.55±0.31 2.72±0.30

NO 118(53.9) 3.36±0.34 2.53±0.25 2.66±0.30

t/F(p) 1.45(.149) .59(.558) 1.53(.128)

Clinical experience (years)

<1 69(31.5) 3.41±0.37 2.47b±0.35 2.70±0.34

1-2 54(24.7) 3.43±0.36 2.62a±0.21 2.71±0.32

≥2 96(43.8) 3.35±0.34 2.54ab±0.23 2.66±0.25

t/F(p) .90(.407)   5.11(.007)** .55(.579)

Having experiences of a 

department transfer 

YES 46(21.0) 3.41±0.42 2.62±0.28 2.70±0.27

NO 173(79.0) 3.38±0.33 2.52±0.27 2.68±0.31

t/F(p) .32(.747)   2.33(.021)** .44(.659)

Type of employment 

Full time 145(66.2) 3.37±0.35 2.57±0.23 2.66±0.27

Part time 74(33.8) 3.43±0.36 2.47±0.34 2.73±0.34

t/F(p) -1.20(.231)   2.45(.016)** -1.50(.134)

Wanted department

YES 92(42.0) 3.42±0.38 2.58±0.26 2.73±0.30

NO 127(58.0) 3.37±0.33 2.51±0.28 2.65±0.29

t/F(p) 1.01(.316) 1.74(.083)   2.69(.008)**

Satisfaction in relationship 

with a colleague

Dissatisfaction   8( 3.7) 3.29±0.31 2.45±0.21 2.61±0.29

Neutral 81(37.0) 3.31±0.30 2.47±0.25 2.67±0.31

Satisfaction 130(59.4) 3.42±0.37 2.59±0.26 2.74±0.29

t/F(p) -1.83(.069) -3.64(<.001)***   -3.10(.002)**

Satisfaction to your 
department 

Dissatisfaction 21(9.6) 3.27b±0.34 2.41b±0.27 2.58±0.25

Neutral 106(48.4) 3.34ab±0.33 2.49ab±0.28 2.67±0.31

Satisfaction 92(42.0) 3.47a±0.37 2.62a±0.26 2.73±0.30

t/F(p)    4.45(.013)**    7.75(<.001)*** 2.28(.104)

Turnover Experience

YES 37(16.9) 3.34±0.36 2.60±0.20 2.62±0.29

NO 181(82.6) 3.40±0.35 2.53±0.29 2.70±0.30

t/F(p) -.89(.373) 1.42(.159) -1.42(.157)

Plans to turnover in a year

YES 29(13.2) 3.30±0.32 2.49±0.22 2.66±0.26

NO 86(39.3) 3.44±0.36 2.58±0.30 2.71±0.31

NONE 104(47.5) 3.37±0.35 2.52±0.27 2.68±0.30

t/F(p) 1.81(.166) 1.57(.210) .36(.700)

** p <.05, *** p <.001

Table 1. Interpersonal Relations,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Hop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Unmarried Female Nurses        (N=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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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통(37.0%) 거나 만 하는 경우(59.4%)가 많았

, 근 에 한 만 도도 만 (9.6%) 보다는 보통

(48.4%) 거나 만 하는 경우(42.0%) 가 었다. 

직경험  는 경우(16.9%)보다는 없는 경우(82.6%)가 

었 나, 향후 1  내 직계  다고 답한 

상 가 13.2% 도 었다. 그 에는 직계  없거

나(39.3%),  겠다(47.5%)고 하 다(Table 1 참고). 

3.2 상   특 에  연 변수  차

연 상  계, 직 아개 , 그리고 

망감 수   특 에  차  검  결과는 다 과 

같다. , 상  계 평균 수는 3.39(±0.35)

었 , 계에 차  보   특  근

 만 도(F=4.45, p=.013)가 었고, 만 하는 경우

가 만  경우보다 계 수가 았다. 다  

상  직 아개  평균 수는 2.54(±0.28 )

었 , 직 아개 에 차  보   특

 상경 (F=5.11, p=.007), 체 경     

경험 (t=2.33, p=.021), 근 건(t=2.45, p=.016), 

동료 계 만 도(t=-3.64, p<.001), 근  만

도(F=7.75, p<.001) 다. 상경  1-2  미만  1  

미만 보다 직 아개  수가 았고, 체 경   

  경험  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았다. 

근 건  규직  비 규직보다 았고, 동료 계에 

만 하는 경우도 만 나 보통보다 았다. 그리고 근

에 만 하는 경우가 만  경우보다 직 

아개  았다. 마지막  망감 평균 수는 2.69 

(±0.30) 었 , 망감에 차  보   특

 망  여 (t=2.69, p=.008)  동료 계 만

도(t=-3.10, p=.002) 다. 상 들   근 병동  

망  경우가 그 지 않  경우보다 망감  았

고, 동료 계에 만 하는 경우도 만 나 보통보다 

망감  았다(Table 1 참고).

3.3 상  연 변수 간 상 계

계, 직 아개 , 망감  계  알아보

 하여 피어슨  상 계수  하  그 결과 

망감  계(r=.449, p<.001)나 직 아개

(r=.340, p<.001)과  상  었 , 

계  직 아개 (r=.285, p<.001) 역시 상  

었다(Table 2 참고).

Variables
Interpersonal 

relations
Professional 
Self-concept

Hope 

Interpersonal 
relations

1

Professional 
Self-concept

   .285***
(<.001)

1

Hope 
   .449***
(<.001)

   .340***
(<.001)

1

*** p <.001

Table 2. Relationships of Interpersonal Competency,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Hope of    

the Subjects   (N=219) 

3.4 상  망감에 향  미 는 

연 상  망감에 향  미 는 변 들  악

하  해 계  다 귀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1에는 망감에 차  보   특

 원하는 병동여 (아니  )  동료 계 만 도(

만  )  하 , 2에는 1에 가  

계  직 아개  하 다.   차

항간에 상  는지 알아보  해 빈- 슨 통

계량  한 결과 2.045  2근  값  나타나 차

항들 간에 상  없었다. 차항  포  규 포

 가 할 수 는  차  한 결과 2개  

하고는  ±3 내  값  나타났 , 2개  값도 

3.413, 3.483 3 근  값  나타나 차항  포

 규 포  가 할 수 었다. 독립변수들 간에 다 공

 는지 알아보  하여 공차한계(Tolerance)  

산 창지수(VIF)  한 결과 공차한계는 .81∼.97  

.10 상 었 , 산 창지수도 10 하  1.03∼1.24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 다 공  생하지 않았다

고 볼 수 다. 다 귀 결과 , 1에  

변 들  망감에 향  미 는 변  망  

여 (β=.17, p=.012)  동료 계 만 도(β=.20, 

p=.003)  들 변 에 한  6.2% 다

(F=8.18, p<.001, R2=.070, Adj-R2=.062). 다  

2에 가   변 들  망감에 향  미 는 

변  망  여 (β=.12, p=.034), 계(β

=.37, p<.001)  직 아개 (β=.19, p=.002) 었

 들 변 에 해  20.2% 가하 고,  

 26.4%가 었다(F=20.52, p<.001, R2=.277, 

Adjusted R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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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 는 미 여  간 사  계능 , 직 

아개   망감  도  상 계  하고, 상

 망감에 향  미 는 들  악하  한 

것  주  연 결과   하  다 과 같다. 

  연 상  계능  3.39  본 연

에  사용한 도  한 Ko  Kim [27]  3.40 , 

보간 사  상  한 Jeoung과 Kim [28]  3.42

과 비슷하 다.  경 간 사  상  한 An과 

Choi [29]  3.64 보다는 다  낮았는  는 본 연  

상 들  상경  평균 1.66  경  상

 짧  것과  다고 본다. 냐하  경  많

수  다양한 상 에  많  사람들  경험하  업

상  갈등 나 계  과  다룰 수 

게 고 Ko  Kim [27] 그리고 An과 Choi [29]  연

에 도 경  많 수  계 능  고  

계  지할 수 다고 하  다. 또한 미

(70.9%)  평균 경  3.15  남 간 사  

상  한 Cho, Kim 그리고 Mo [30]  연 에 도 

계가 평균 3.64  본 연 상 보다 았는  

는 남 간 사가 여 간 사보다 계  보다 

 평가하는 것과   수 는   

사하게 Phelps  Jarvis [31]도 남  학생보다 여  

학생  계에   많   경험  겪고 

다고 보고 한  다. 한편, 상   특   

근 에 만 하는 경우 계가 하게  것

 나타났는  는 계가 수  직 만  

았고 보고한 Shin 등[32]  연 결과  지지하는 결과

다. 라  계는 보간 사  개  과 생

산  가  같  간 업 과에  향  미

므  근 에 만 할 수 도   돕고 근

경  개 해주는 것  필 하다.

연 상  직 아개  2.54  신규간

사  상  한 Kwak과 Kwon [33]  2.60 과는 

비슷하 나,  상 가 경 간 사(81.7%)  

Do  Kang [34]  2.87 보다는 낮았다.  경 에 

라 직 아개  차 가  알 수 다. 또한  

Arthur 등[35] 19개  간 사  직 아개  비

한 결과에  한  비 한 아시아 가는 뉴질랜드 

등  진 보다 직 아개  낮았다. 는 직 

아개  개  한  규 에 해 향  

고 고,  여   간 사  직업에 한 

남  심  사고  결과  고 다. 그리고 근 

5 간 매체에 비 어진 간 사 미지에 한 연

[36]에 도 간 사가 하는 가  많  동  사  처

 거나  상  보고하는 습(24.4%) 었고, 

그 다  사   하는 습(22.6%)  그

지 , 간 사가 직  미지보다는 수동

 주변  식 고  보고한  다. 간 사

 직 아개  , 실   연   

직 동에  어 가는 아  과 [37] 므

 진  병원과 비 할  내 병원  직 나 간

 업 량,  , 간 달체계, 한 여 등과 같

 업 경과 건, 그리고 리 시스  등에  

차 [38]가 아개  달에 향  미쳤  것

Model 
Model 1 Model 2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2.66 .09 28.19 <.001*** 1.10 .22 5.02 <.001***

Wanted department

(1=YES, 0=NO)
0.10 .04 .17 2.55 .012** 0.08 .04 .12 2.13 .034**

Satisfaction in relationship with a colleague

(1=Satisfaction, 0=Dissatisfaction/Neutral)
0.12 .04 .20 2.97 .003** 0.06 .04 .11 1.77 .079

Interpersonal relations 0.32 .05 .37 6.13 <.001*** 

Professional Self-concept 0.21 .07 .19 3.11 .002**

R2 .070 .277

Adj-R2 .062 .264

Adj-R2 (amount of change) - .202

F(p) 8.18(<.001) 20.52(<.001)

F (amount of change(p)) - 30.63(<.001)

Durbin-Watson=2.045, Tolerance=.81～.97, VIF=1.03～1, ** p <.05, *** p <.001

Table 3.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Unmarried Female Nurses’ Hope         (N=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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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다. 라  간 사  업 경과 건 등  

개 하고, 직  미지  시킬 수 는 

안  다각도  색 어야 한다. 한편, 상  

 특 에  직 아개  상경  많 수 , 

동료 계에 만 할수  았는  는 실  신규

간 사  경 간 사  직 아개  비 한 

Chung [39]  직 아개   해 는  

역할  통해 직업 에 한 동  여하는 것

 도움   수 다. 

연 상  망감  2.69  Lim과 Choi [18]

 2.91 보다 낮  수 었 나 연  25  과

하거나 상경  3  는 상 가 50% 상 포함

었  에 나타난 차  여겨진다. 냐하   연

에  연  많거나 상경  수  망감   

것  나타났고, 동 한 도 는 아니었 나 Lee [40]  

연 에 도 연  많고 경 도 5  상  는 간 사

가 40%가 었는  들  망 수도 3.65 (5  만

)  본 연 상 보다 았  다. 본 연

상   특  달라 직  비 하 는 리가 

나 Lee [41]가 망감에 향  미 는 향  직

동료  계  한  시한 것  본 연

결과  하는  앞  시한 직 아개

 동료 계에 만 할수  았다고 보고한 Chung [39]

 연 도 맥락  같  한다. 망감   처

안  생 하는  한 역할  하는 [4] 망   

간 사들  재  삶에 미  여하고, 극  태도

 취하는 것  알  다. 라  간  리 들  

경  단계에 는  간 사들  미래에 한 

망과  감  가질 수 도  다양한 

리 프 그램  개 해야 한다. 

본 연 결과 상  망감, 계, 직 아

개  간에는 한 상 계가 는 것  나타났

는  간 사  망감  다룬 연 가 매우 드 고 특  

주  변수  계  직 아개  연 한 

내  연 가 거  없어 간 사  상  한 행연

비 하 는 어 운 실 다. 본 연 에  상 들

 계  직 아개  간에 한 상

계가 나타난 것  계  수  수  

직 아개  수  낮  것  보고한 Yeom [12]  

연 결과  한다. 또한 계  한  

사 통능  수  직 아개  다는 Kang

과 Lee [42]  연 도 간  지지하는 결과 다. 병

원간 사 [20]  병원간   실태 사결과 

재 신규 간 사  직  43.3%  는  시 에  

간 사  간 계 갈등에 한 주  해결  피

 계 가 주  원  다는 보고[43]  살펴

볼  계  개 하  한  다. 또한 

직 아개  료 경에  간 상  뿐만 아니

라 다  과  루  직  수행하도  

도 주고[44] 간  질 향상에도 여하므  직 

아개 과 계능  향상시킬 수 는 안  마

어야 한다. 미 여  간 사  람직한 계  

직 아개  간 사 스스 가 신에 한 해  

견해가   다[45].  계

가 수  망감  아지 [46], 간 사  경우도 주

변사람들과  상 연결  경험과 망감  한 

상 계가 었다[18]. 망감   사람들  

계에  시각  가지고 어 계 가 고 

극  태도  취하므 [3,18] 다양한 상 에게 돌

 공하는  용하다. 또한 본 연 상 는 직 

아개 과 망감  상 계가 었  동 하게 

병원간 사  상  한 Lee [40]  연 결과  지지

하 다. 그  간 학생  상  망감과 아개  

연 한 행연 [47] 도 사한 결과 다. 망감  

상 에 개  처능  극 시켜[48] 삶  질  

향상시켜주는 한 므  질병  해 감

 느끼  망하고 우울한 상태에 는 간 상 에게 

망  주  해 는 간 사가 망감  갖고 돌  

공할 수 어야 한다[49]. 특 , 망감   사람  

신  에  평안함  경험하  미래지향  행동

 하므 [50] 직 아개  달하는 보간 사

에게 한 라 할 수 다. 라  들  상  

망감   수 는 과 도가 마 어야 한다. 

미 여  간 사  망감에 향  미 는  

악한 결과, 망  여 , 동료 계 만 도, 

계, 직 아개  망감에 향  미 는 었

다. , 상  망감에 향  미 는 가  큰 향

 계  나타났다. 는 계가 수  

망감에  향  미 다는 행연  지지하

는 결과 다[46]. 또한 동료 계 만 도가 망감에 향

 미 는  나타났는  는 동료 계에 만 할 

경우 망감과 같  에 향  미  수 다는 

행연 [18]  하는 결과 다. 직 아개 도 

망감에 향  미 는 것  나타나 행연 [40] 결

과  지지하 다. 라  미  여 간 사  망감  고

취시키  해 는 동료 계 등  계 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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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아개  향상  도 하는 것  과  수 

 하 다.

본 연 는 도시 6개 합병원에  하는 상경  

3  하  미 여  간 사  상  실시한 연  

충 한 상  보하여  가능  고  

하 나 연 가 근  용 한 병원에   

본  사용하 므   연 가 필 하다. 또한 연

변수가 망감  심리   포함하고 어 후에는 

질 연  병합하여 주  경험  탐색하는 것도 

리 안 색에 도움  리라 본다. 그리고 본 연

에  사  계  직 아개 ,  망감  

계는 아직 비 할만한 행연 가 거  없어 복연

 통해  결과 해  하  란다. 그러나 본 연

에  진 미 여  간 사  망감에 향  미

는 들  병원간 사 리 가 심각한  시

에 한 심 역   수 , 간 사  

 계  직 아개  달에도 도움   

수 므  매우 미 는 연 라 할 수 다. 라  

본 연 결과  탕  망에 향  미 는 다양한 

내  원  견하  한 후 연  언하 , 경

 단계에 는 간 사  계  직 아개

 달시킬 수 는 프 그램  개 하고 망감과 같

   강 시킬 수 는 략  색하여 

평가하는 연  해보  란다.

5. 결  

본 연 에 는 근 경  3  하  미 여  간 사

 계능 , 직 아개   망감에 해 알

아보고 망감에 향  미 는 들  사하 다. 그 

결과 병동여 , 동료 계 만 도, 계, 직 아

개  간 사  망감에 향  미 는 것  나타났

다.  동료 계  만 도가 고 계 도가  

직 아개 도가   간 사  미래에 

한 망감  아지는 것  나타났다. 에 본 연  

결과는 보 미 여  간 사가 숙  간 사  할 

수 는 망감  향상시키  한 프 그램 개  

료  용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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